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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인력 활용에 대한 요구가 급증(강민정, 

권소영, 임희정, 2016; 임정연, 윤지영, 2018)하고 있는 가운

데, 여성의 경제활동으로의 유입을 장려하며, 여성 인력의 활

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의 고용증가 

향상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다른 고령자나 해외의 인력유입보

다 더 큰 폭일 것이란 예상(김상미, 2017) 아래, 여성인적자원

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인적자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지원, 직

장 내 차별 등(임정연, 윤지영, 2018)에 국한되어 있고, 그 중

에서도 이공계의 전공 특수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여성의 전문

성에 대한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

이와 같은 학계의 흐름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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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은 과학기술분야(2017년도 이공계 여학생 입학률 29.1% 

졸업률 29.2%)에서는 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019-2023)’을  세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의 중장기 비전 

등을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그 중 ‘여학생의 

이공계 인식 전환’과 ‘공학계열 유입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이공계 여학생 유입을 30%이상 증가시키고, ‘이공계 여학생 

취업률의 증가’, ‘신산업분야의 여성인재 배출’ 등을 목표로 제

시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그러나 이 같은 방향

들은 대상을 ‘여성’에 국한하여 실태를 파악한 것에 불가하다. 

실제 산업에서 이공계로 유입된 여성들은 여성만의 경쟁이 아

닌, 이공계 남성들과 함께 경쟁하여야만 한다. 이런 구조 안에

서 이공계 전문 여성에 대한 정책 추진전략과 비전들은 더 이

상 여성들의 관점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닌, 환경과 인식 등을 

남성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이공계 여성 대상 연구들은 이공계 남, 여성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김숭철, 문혜영, 2014; 신선

미, 오은진, 2004; 신하영, 문보은, 2017). 이공계 내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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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희망 진로유형의 차이(여성은 직업 선택시 연봉이나 처우

가 중요한 반면, 남성은 자기계발이 중요하다는 등)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김승철, 문혜영, 2014)나, 이공계 여학생은 남학

생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고, 궁극적으로 현장중

심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학교성적 등에서도 차이를 나타낸

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신선미, 오은진, 2004)는 연구

와 같이 이공계 여성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직장

의 고용형태나 임금수준, 전공일치도나 취업만족도 등의 차이

를 확인한 연구(신하영, 문보은, 2017)에서도 남성의 경우 여

성에 비해 고용형태가 안정적이고 임금 수준이 높으며 업무의 

전공일치도나 만족도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도 이공계 근로자의 진로선택과 

고용 이후의 일에 대한 만족의 성별의 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이공계 여성이 대

학 내 전공 교육에 대한 만족이 고용 이후 일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 선정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선택에 대한 가

치들이 현재의 일 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인

식들이 현재의 일 만족에는 어떤 영향을 주며, 성별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등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이공계 취업자가 그 전공에 대한 만족이 현재 직장과 업

무에 대한 만족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이러한 관계가 직업선택 

시 직업발전에 대한 가능성이나 직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가능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공계 여성이 이공계 

남성과 전공에 대한 만족이나 현재 일에 대한 만족 간 차이나 

직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나 직장, 업무에 대한 만족이 어떻

게 다른지를 밝혀, 미시적 관점에서는 이공계 여대생의 전공 

만족이나 자신의 직업발전에 대한 가능성, 미래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 지원제도 마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과 관련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의 전문성과 그 특성을 고려

하여 전공만족이 현재의 일자리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실제 인

식한 직업발전가능성과 직업 미래전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과

학기술인으로서 여성의 직업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전망, 여성의 

일만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공계 여성과 관련한 대학 수준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 수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전공교육과 

직업에 대한 현 상황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이공계열에서의 성별이슈와 교육만족도

이공계 학문에 있어서 성별 문제는 오랫동안 학문적 이슈로 

논의되어 왔다(변수연, 2014). 전통적으로 남학생이 우위를 차

지해 온 이공계 분야에서 여학생의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20% 안팎을 차지하는 등 좀처럼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회 소수자로서의 이공계열의 여성이슈는 다른 어떤 이슈보

다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이경남, 2013).

이공계분야의 성별이슈와 관련한 연구물들은 주로 이공계 여

학생의 학업만족, 성취, 이공계 분야로의 진로결정 등에 관심

을 갖고 있다(Shapiro & Sax, 2011). 많은 연구에서는 이공계 

여학생들은 남성 교수 및 학교 환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을 받으며, 만족도, 성취도 등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

으로 소외되기 쉽다고 보고한다(Hughes, 2014). 또한 지나친 

경쟁분위기, 여성 롤모델의 부족, 소속감 부재 등은 여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우울감 증대로 결국에는 학업성취도 악화 및 이

공계 진로 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Marx 

& Roman, 2002). 

이공계 여성 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여성학적 관점(정지은, 

2012; 민무숙, 이정희 2005)과 교육학적 관점(신선미, 오은진, 

2004; 임정연, 이영민, 2008; 정윤경, 오명숙, 김지현, 2008)

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학력수준을 막론

하고 이공계 여학생들은 이공계 전공 학업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적성이 불일치하다고 인식하며, 교수나 

동료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차별대우를 받고 있

다고 느낀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자존

감이나 전공에서의 효능감, 대학 및 학과에 대한 교육만족도 

등에서 남성에 비해 더 낮다고 보고한다(정윤경, 오명숙, 김지

현, 2008). 

특히, 전공은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와 연결되기 때문

에 전공만족도는 전공에의 적응, 학업성취, 진로선택에 큰 역

할을 차지한다(김혜주, 2007). 전공은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습

득하고 업무수행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전공

에 만족한다면, 향후 자신의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진로를 선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안치숙, 2018).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에서 이공계 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다고 보고한다(김지현, 오명숙, 정윤경, 2007; 도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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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러한 전공만족도는 이공계 분야로의 진로결정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변수연

(2016) 역시 이공계 여학생의 대학만족도가 이공계 진로계획

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집단보다 더 커 이공계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만족도를 높여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지은(2012)은 기존 연구들이 지나치게 여성을 무력

한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공계 여학생들

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는 하

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2. 직업의 미래전망과 일자리 만족도

직업선택은 사람들이 실제 고용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으로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이

자 가치를 의미한다(Park & Word, 2012). 따라서 이는 학술

적으로 직업선택동기나 직업가치라는 용어로 논의된다. 두 용

어는 연구자들에 의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직업선택 동기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학자들마다 직업선택동기의 정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

나, 통상적으로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 동기

(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곤 한다. 내재적 동기란 개인

의 긍정적 감정(만족감, 성취감, 적성, 흥미, 보람, 개인발전가

능성, 장래성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외재적 동기는 외부 보

상에 대한 기대(임금, 명예, 사회적 존경, 고용안정성 등)에 대

한 기대 등을 강조한다(김민영, 박성민, 문상호, 2012). 

직업선택동기로서 “직업에 대한 미래전망”이란 개인의 직업

선택 기준이 다른 만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직업에서 미래전망이 있다는 의미는 대체로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크고, 소득이 높고, 전체적인 수요가 많은 직업

을 뜻한다. 또한, 이들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직업의 미래유망

성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업일

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

다(최지희, 2000). 

조경동(2006)은 미래전망이 높은 직업을 유망직업이라는 개

념을 사용하여 취업기회가 크고, 보수가 높으며, 취업 기회가 

많은 직종, 지식기반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 향

후 고용 규모 및 사회적 인식이 높은 직종 등이라고 제시하였

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가능성, 전문성, 직업안정, 

사회적 위상 만족도 등도 미래전망 요소로 제시하였다. 

직업의 미래전망을 근거로 유망직업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

면, 이정표, 권혁규(1999)는 고소득이 보장되고 취업기회와 높

은 직업안정성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직장이라고 하였으며, 어수봉, 강순희

(2000)는 성장성과 신규 고용규모가 보장되고, 매력도가 높은 

직장이라고 하였다. 오은진(2006)은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규

모와 숙련도가 높아 사회적위상이 있는 직업을 미래전망이 높

은 직업이라고 하였으며, 한상근(2006)은 보상, 고용전망, 고

용안정, 고용평등이 보장되고, 발전가능성과 근무여건, 직업전

문성이 높은 직장을 미래전망이 높은 직업으로 인식한다고 하

였다. 즉, 직업에서의 미래전망이란 객관적인 측면에서 임금, 

산업성장, 고용규모 등의 객관적이고 외재적인 동기와, 전문성, 

만족도, 사회적 위상, 발전가능성 등의 내재적 동기가 종합적

으로 고려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의 미래전망이란 다양한 세부요인을 포함하는 포

괄적 개념으로 직업선택동기와 일자리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정주영, 2013; 박예진, 2016). 다

만, 직업선택동기는 향후 취업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추가람, 2018). 다만, 최근 들어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일자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성욱과 이승구(2009)

는 막 취업한 청년층에서 내재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현상이 두

드러지며, 일자리를 개인의 경력발전과 숙련기술의 활용기회로 

삼고자 하는 청년일수록 취업 후 상대적으로 직장만족도가 높

다고 하였다(오성욱, 2013).

3. 전공관련성과 일자리 만족도

직업선택과 일자리 이슈에서 전공관련성은 많은 학자들의 관

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

에 대한 논의는 직무불일치의 논의로 이루어진다. 직무불일치

(job mismatch)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지닌 학력, 숙련

도, 전공 등이 직무난이도 및 수준과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OECD, 2013). 직무불일치는 구체적으로 교육불일치(education 

mismatch),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 전공불일치(subject 

mismatch)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성은, 이영민, 임정연, 

2018). 

직무불일치 관련 연구 중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연구

는 교육불일치로, 근로자의 학력과 수행업무 요구되는 교육수

준(학력, 자격, 경력)과의 차이를 의미란다(McGuinness, 

2006).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학령과잉

(overeducation), 하향취업 등 교육실패 이슈와 연결된다(김

기헌, 2005; 김안국, 이상호, 2018). 숙련불일치는 직무를 수

행하기 위한 기술과 실제 보유기술의 차이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직자 교육 혹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O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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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김안국, 이상호, 2018; 노일경, 임언, 

2009). 

반면, 전공불일치(subject mismatch)는 근로자의 전공과 직

무수행의 일치수준을 의미한다. 전공불일는 주로 대학교육에서 

전공에 대한 투자가치를 취업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지를 다루

며,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유용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고 있

다(김기헌, 2005). 전공불일치의 영역은 직무자의 전공과 직무 

내용 간 일치 수준을 검토하여 고등교육과 직무의 적합성을 분

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Wolbers, 2003). 특히, 한국

은 학력을 중시하는 나라로, 직무와 전공의 불일치 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한다(김안국, 이상호, 2018).

많은 선행연구들은 전공과 직무의 일치수준은 일자리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변수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손정선, 2008; 

강순희, 안준기, 2014). 강순희와 안준기(2014)는 청년패널 

1~6차 자료를 활용하여 전공과 현재의 직무가 일치할 경우,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으며, 안치숙(2017) 역시 직

무와 전공의 일치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청소년기부터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전공선택을 통해 긍정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진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 여성 대상 과학기술 관련 교육의 현황

여성으로서 공학계열에서의 위치는 과거 산업화 내에서 ‘소

외된 집단’으로 존재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의 저하와 더불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 비율’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필요

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임정연, 윤지영, 2018). 정부에서도 ‘제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

하며 여성과학자, 여성공학도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9).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공학계열 여성 졸업생의 고용률은 

71.4%로, 남성 졸업생의 고용률(77.6%)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다(통계청, 2013).

정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사업(WISET)을 통해 2006

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개발과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고생의 공과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고, 공과대학 여학생의 전공이탈률을 낮추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김동익, 이영화,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승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공학계열

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직무효능감, 팀활동 효능감, 창

의성 효능감과 같이 효능감 영역에서 낮은 성취를 나타내고 있

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여학생들이 자신

의 전공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밝

혔다(임정연, 이영민, 2008).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이 요

구하는 현장감각과 실무능력이 부족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05)’는 인식 전환과 더불어 여대생들이 요구하는 ‘직장적응’, 

즉 ‘현장적응과 실무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상을 탐색하고 이

를 바탕으로 지원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구수

연, 김동익, 2014).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대상 

중 이공계 계열 총 7,720명이다(Table1 참조). 그 중, 남자 

5,475명, 여자 2,245명이다. 연령은 20대가 7,02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01명, 40대 이상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은 공학이 5,177명, 자연계열 2,543명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The Participation of research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5,475 70.9

여자 2,245 29.1

연령

20대 7,026 91.0

30대 301 3.9

40대이상 108 1.4

결측값 285 3.7

전공계열
공학 5,177 67.1

자연 2,543 32.9

학교유형
전문대 1,885 24.4

4년제 5,835 75.6

학교권역

서울권 1,403 18.2

경기권 1,807 23.4

충청권 1,430 18.5

경상권 2,086 27.0

전라권 994 12.9

학교국공립/사립

국공립 2,287 29.6

국립대법인 200 2.6

사립 5,175 67.0

특별법국립 1 .0

특별법법인 57 .7

합계 7,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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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으로 전문대 1,885명, 4년제 대학이 5,835명이었고, 

서울권 1,403명, 경기권 1,807명, 충청권 1,430명, 경상권 

2,086명, 전라권이 994명이었다. 학교는 국공립이 2,287명, 

국립대 법인 200명, 사립 5,175명이었고, 기타 특별법 국립과 

법인이 각각 1명, 57명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6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로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 시장의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조사하고 있다(신종각 외, 2017). 조사의 모집단은 전문대, 4

년제 및 교육대 대졸자이며, 그 중 약 18,000명의 패널을 구

축해서 진행해오고 있는 국가수준의 패널조사이다(신종각 외, 

2017). 

본 조사는 졸업 후 약 18개월 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내

용은 ‘졸업 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노동시장 진입현황 및 

경제활동, 직업이동, 학교생활 및 자격증 등’관련된 취업준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신종각 외, 2017). 본 연구에

서는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이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일자리 선택 시 직업 전공분야 관련성과 직업발전가능성(직

업자체의 미래전망) 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전체 조사 중 Table 2와 같이 문항을 선정, 분석 모형을 구

성하였다. 

Table 2 Research instruments

변수　 문항 척도

전공만
족도

전반적 전공 
만족

전공에 대한 전반적 만족 수준 5점

전공지식 도움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현 직장 업무 
수행의 도움 정도

5점

커리큘럼만족 전공 커리큘럼 내용 5점

직업 미래 전망 일자리의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을 고려 5점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일자리의 전공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 5점

일자리
만족

직장 만족도 현재 일자리(직장)의 전반적 만족도 5점

업무 만족도 주된 일(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점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총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차이검증,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둘

째, 전 대상을 기반으로 한 전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을 하고자 측정모형검증 및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고 모형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에 따른 모형의 구조와 경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구

조방정식 모형(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간 통계적 비교를 위하

여 적합도 지수   값의 유의도 검증을 바탕으로 모형을 채

택 또는 기각한다. 그러나 ‘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기존 문헌(홍세희, 2000)에 따라 대안적 적합도 지

수를 선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안적 적합도 지수 중,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Tucker-Lewis index)’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영가설 검증이 가능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쳤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0일 경우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RMSEA < .08이라면 좋은 적합도로 본

다(홍세희, 2000). 전체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 Figure1

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IV. 연구결과

1. 기초분석 

가. 기술통계

먼저 모형을 검증하기 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변수

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N Min Max Mean SD

전공
만족도

전반적 전공 만족 7,720 1 5 3.42 0.83

전공지식 도움 5,537 1 5 3.32 1.14

커리큘럼만족 7,720 1 5 3.38 0.88

전체 전공 만족도 5,537 3.00 15.00 10.21 2.22

직업 미래 전망 7,720 1 5 4.23 0.72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7,720 1 5 3.76 0.99

일자리
만족

직장 만족도 5,537 1 5 3.57 0.82

업무 만족도 5,537 1 5 3.63 0.79

전체 일자리 만족 5,537 2.00 10.00 7.2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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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주요변수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results of gender difference tests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전공
만족도

전반적 전공 
만족

남자 5475 3.42 0.85
.543

여자 2245 3.41 0.78

전공
지식 도움

남자 4032 3.33 1.14
.895

여자 1505 3.30 1.15

커리큘럼만
족

남자 5475 3.40 0.89
2.421*

여자 2245 3.35 0.85

전체 전공 
만족도

남자 4032 10.25 2.25
2.485*

여자 1505 10.09 2.14

직업 미래 전망
남자 5475 4.26 0.72

4.986***

여자 2245 4.17 0.71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남자 5475 3.79 0.98

3.372***

여자 2245 3.70 1.00

일자리
만족

직장 만족도
남자 4032 3.61 0.82

5.950***

여자 1505 3.47 0.81

업무 만족도
남자 4032 3.66 0.79

4.518***

여자 1505 3.55 0.78

전체 일자리 
만족

남자 4032 7.27 1.52
5.680***

여자 1505 7.02 1.47

전공만족도 중 커리큘럼 만족은 남자 평균 3.40, 여자 평균 

3.50, t=2.421,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으며, 전체 전공 만족도 남자 평균 10.25, 여자 평균 

10.09, t=2.485,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에 대한 고려는 남자 평균 4.26, 

여자 평균 4.17,  t=4.986,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일자리에 대한 직업의 미

래 전망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공

분야의 관련성은 남자 평균 3.79, 여자평균 3.70, t=3.372,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일자리의 전공분야의 관련성을 더 높게 고려하고 

있었다.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직장만족도 남자 평균 3.61, 여

자 평균 3.47, t=5.950,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업무만족도 역시 남자 평균 3.66, 여자 평균 

3.55, t=4.518,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일자리 만족 역시 남자 평균 7.27, 여자 평균 

7.02, t=5.680,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일자리만족의 경우 직장만족이나 업무만족, 전체 일자리 

만족 모두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게 확인되었다. 

나. 요인 간 상관

다음 Table 5는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것으로, 전반적 전공 

만족은 r=.101~.578의 상관을 보였으며, 전공지식에 도움은 

r=.071~.363의 관계를 보였다. 커리큘럼 만족은 r=.080~.578

의 관련성을 보였다.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은 다른 세부영역

과 r=.071~.212의 범위에서 상관을 보였다. 전공분야와의 관

련성은 다른 세부영역과 r=.121~.363의 범위에서 상관을 나

타내고 있었다. 일자리 만족의 경우, 직장만족은 r=.095~.769, 

업무만족은 r=.111~.769로 상관을 확인하였다.

Table 5 The correlation of factors

요인 1 2 3 4 5 6 7

1 1 　 　 　 　 　 　
2 .261** 1 　 　 　 　 　
3 .578** .292** 1 　 　 　 　
4 .101** .071** .080** 1 　 　 　
5 .199** .363** .209** .212** 1 　 　
6 .217** .269** .218** .095** .124** 1 　
7 .186** .269** .201** .111** .121** .769** 1

1: 전반적 전공만족 2: 전공지식도움, 3: 커리큘럼만족, 4: 직업 미래전망, 

5: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6: 직장만족도, 7: 업무만족도

2. 전체모형검증 

가.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변수를 측정

변수들이 적절하게 추정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모

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

되었다(
 =139.76, df=10, p<.001). 대안적 적합도 지수 역

시 확인한 결과, TLI=.97, CFI=.99, RMSEA=.04로 적합기준

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Table 6 참조).

Table 6 The results of goodness of fit test of measurement 
model 

모형 chi-square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139.76 10 .97 .99
.04

(.04-.05)

나. 구조모형 검증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이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직업

의 전공분야 관련성과 직업발전가능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보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Table 7 참조). 



윤지영･임정연

공학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201938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39.80, df=10, p<.001, TLI=.97, CFI=.99, RMSEA=.04).

Table 7 The results of goodness of fit test of structural 
model 

모형 chi-square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39.80 10 .97 .99
.04

(.04-.05)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경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경로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b)

S.E. C.R

전공교육만족 → 직업미래전망 .145 .129 .014 10.13***

전공교육만족 → 전공분야관련성 .446 .288 .020 22.72***

직업미래전망 → 전공분야관련성 .240 .175 .015 16.05***

직업미래전망 → 일자리만족 .072 .071 .015 5.00***

전공교육만족 → 일자리만족 .348 .303 .020 17.35***

전공분야관련성 → 일자리만족 .024 .032 .011 2.15*

* p<.05, *** p<.001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이 전공분야에 대한 관련성(b=.288, 

t=22.72, p<.001)과 직업의 미래전망(b=.145, t=10.13, 

p<.001), 일자리 만족(b=.030, t=17.35, p<.001)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공분야의 관련성이 일자리 만

족에 미치는 영향(b=.190, t=16.07, p<.001)과 직업미래전망

이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b=.071, t=5.0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전공분야의 관련성이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b=.032, t=2.15, p<.0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Fig. 2는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이며, Table 9는 변수의 총효

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이다.

Fig. 2 The path of research model

Table 9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in model

변수
전공교육만족 직업미래전망 전공분야 관련성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직업미래
전망

총효과 0.145 .129 - - - -

직접효과 0.145 .129 - - - -

간접효과 .000 .000 - - - -

전공분야
관련성

총효과 0.481 .311 0.240 .175 - -

직접효과 0.446 .288 0.240 .175 - -

간접효과 0.035 .022 .000 .000 - -

일자리
만족

총효과 0.370 .322 0.078 .076 0.024 .032

직접효과 0.348 .303 0.072 .071 0.024 .032

간접효과 0.022 .019 0.006 .006 .000 .000

2. 다집단 검증 결과

가. 다집단 모형 검증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전공교육의 만족이 일자리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직업의 전공분야 관련성과 직업의 발전가능

성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

형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이를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먼저 남, 녀 집단 간 형태동일성 검증을 통해 기저모형

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바탕으로 

집단 간 측정변수가 동일한 잠재변수를 추정하는가를 검증하

며, 마지막으로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여 집단 간 경로계수가 동

일한가를 확인한다(홍세희, 2001). 

먼저, 성별에 따른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남자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 =108.73, df=1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나, 대안적 지수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TLI=.97, CFI=.98, 

RMSEA=.04로 나타났다. 여자 집단의 모형적합도는  

=48.73, df=1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대안적 지

수를 확인한 결과, TLI=.96, CFI=.92=9, RMSEA=.04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Table 10 참조).

Table 10 The results of configural invariance

성별 chi-square df TLI CFI RMSEA

남자 108.73 10 .97 .98
.04

(.04-.05)

여자 48.73 10 .96 .99
.04

(.04-.05)

두 번째 단계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저모

형(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측정동일성모형(집단 

간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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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 차이 검증을 바탕으로 확인하였다(Klein, 2011).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 =224.06, df=22, p<.001, 대안적 적

합도 지수 확인 결과, TLI=.95, CFI=.98, RMSEA=.03으로 확

인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 

간 △ =5.65, △df=5의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측정

동일성모형(집단 간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

한 모형)과 절편동일성모형(집단 간 측정변수의 절편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간 chi-square 차이 검증을 바탕으로 확인

하였다(Klein, 2011). 절편동일성 검증 결과, 기저모형 간 △
 =45.10, △df=7의 차이를 보였고, p<.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Table 11 참조).

Table 11 The results of measurement invariance and 
stuructural invariance

모형  df TLI CFI RMSEA △ △df

기저모형 224.06 22 .95 .98
.03

(.03-.04)
- -

측정동일성
모형

229.71 27 .96 .99
.03

(.03-.04)
5.65 5

절편동일성
모형

274.81 34 .96 .98
.03

(.03-.03)
45.10 7

나. 경로계수 분석

다집단 모형 검증 절차에 따라 절편동일성검증이 기각되었고, 

성별에 따른 집단의 모형구조가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

러므로 남, 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어 두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경로계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에 따른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12와 Fig. 3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경로를 확인해 보면, 남자의 경우, 전공교육만족은 전공분야

에 관련성 인식(b=.302, t=20.00, p<.001)과 직업의 미래전망

(b=.129, t=8.57,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

었다. 또한, 직업미래전망은 전공분야 관련성(b=.107, t=11.72,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직업미래전망

(b=.140, t=11.72, p<.001), 전공교육만족(b=.276, t=13.83, 

p<.001)과 전공분야 관련성(b=.040, t=2.32 p<.05) 모두 일자

리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여자의 경우 전공교육만족은 전공분야에 관련성 인식

(b=.281, t=11.73, p<.001)과 직업의 미래전망(b=.123, t=027,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전공

분야 관련성(b=.200, t=9.93, p<.001)이 미래전망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직업미래전망(b=.068, t=2.47, p<.05), 전공교

육만족(b=.347, t=10.19, p<.001)는 일자리 만족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나, 전공분야관련성(b=-.030, t=-1.01, N.S)은 

일자리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2 The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between 
genders

경로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b)

S.E. t

남

전공교육만족 → 직업미래전망 .144 .129 .017 8.57***

전공교육만족 → 전공분야관련성 .454 .302 .023 20.00***

직업미래전망 → 전공분야관련성 .144 .107 .012 11.72***

직업미래전망 → 일자리만족 .144 .140 .012 11.72***

전공교육만족 → 일자리만족 .317 .276 .023 13.83***

전공분야관련성 → 일자리만족 .031 .040 .013 2.32*

여

전공교육만족 → 직업미래전망 .141 .123 .027 15.12***

전공교육만족 → 전공분야관련성 .457 .281 .039 11.78***

직업미래전망 → 전공분야관련성 .284 .200 .029 9.93***

직업미래전망 → 일자리만족 .070 .068 .028 2.47*

전공교육만족 → 일자리만족 .407 .347 .040 10.09***

전공분야관련성 → 일자리만족 -.021 -.030 .021 -1.01

+ p<.10, * p<.05, *** p<.001

남자 

여자
Fig. 3 The path of research model between g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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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공계 전공교육만족이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직업의 전공분야 관련성과 직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공계열에 있어서 여성의 

진로선택과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사점과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분석결과, 전체적인 전공

교육만족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전공교육만족도가 다소 낮았

으며, 특히 커리큘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직업자체의 미

래전망, 전공분야와 일자리의 관련성, 일자리 만족 등 전반적

인 변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전공에서의 

학업성취, 전공관련 직업선택 수준이 다소 낮은 특성을 보였다

(정윤경, 오명숙, 김지현, 2008; 정지은, 2012; 신선미, 오은

진, 2004). 

둘째, 이공계열 청년층의 전공만족도, 전공분야 관련성, 직업

에 대한 미래전망, 일자리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공만족도, 전공분야 관련성, 미래전망 모두 일자리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른 변수에 비해 전공

분야 관련성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계수 값이 높아 

대학의 전공교육은 궁극적인 직업선택과 청년들의 초기 경력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이공계의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분

야 관련성과 미래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공만족도가 높으면, 직업선택에 있어서 전공분야 관련성이 높

은 직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전공에 대

한 교육만족도가 높으면, 그 전공에 대한 적성과 흥미가 높음

을 의미하며, 결국 직업을 선택하는 내적동기를 자극하여 관련

분야의 직장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오성욱, 2013). 또

한 계수 값이 크지는 않지만, 전공교육만족도는 직업자체에 대

한 미래전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

육에 만족하면, 관련 산업과 직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직업의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막연히 긍정적이기 보다는 객관적

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계수가 남

자에 비해 여자가 작았다. 그 중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이 일자

리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음에도, 직업선택 시 전

공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의 경우, 일자리 

만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는 이공계 여성 근로자의 전문성에 

비해 직장이나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음을 뜻한다. 막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학기술인은 이공계로 진로를 선택하고 전공에 

만족하여 관련분야로의 직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

활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

학은 전공에 대한 기술과 학습을 통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습

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

학에서 전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많은 이후의 직업선

택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전공만

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

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관련분야로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의 내용을 전공

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에서도 산업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으로서 커리큘럼 반영 및 학생만족도에 대한 피드백 등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에서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진로설계에 

대한 지원과 진로 로드맵을 계획하고, 취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으

로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있어 전공과의 관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 중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도가 

요구된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경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

의 특성에 따른 취업전략과 진로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전공별로 특화시켜 각 전공분야에서의 특화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업선택에 있어 가치와 동기를 명확하게 

하고, 결국에는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차원에서 젊은 여성인재의 직장만족 및 적응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남성은 전공과의 관련

성이 높은 직장을 선택한 경우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전

공 관련성과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아 전공관

련성이 높은 분야로 진출한 여성이 실제 직장생활에서는 전혀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결국 여성근로자는 이직을 선택하거나 지속적인 경력개

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

공계 여성의 직장이탈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인

력손실을 낳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초기 경력을 시작하는 여

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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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학생의 이공계분야로의 진출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여학생

의 이공계 전공으로의 진출을 위한 부분과 경력단절 이후의 여

성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력을 막 시작한 여성과학기

술인에 대한 경력지원 정책은 사각지대에 있으며, 여성과학기

술 지원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여성이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경력지원과 정책적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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